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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고장 전라도에서 생활한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상 차

려져 나오는 남도한정식을 시작으로 담양의 떡갈비, 함평 육회비빔밥, 목포 민

어회, 영암 갈낙탕, 나주 곰탕, 벌교의 꼬막정식 등 셀 수 없이 많은 향토 음식

들을 마음껏 맛보았다.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먹어야할지 때로는 행

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폭우가 쏟아지던 7월 첫 주말, 잠시 비가 주춤해지자 드라이브 삼아 떠

난 섬진강변. 이번 나들이 메뉴는 참게매운탕이다. 사실, 평소 육식을 선호

하는 필자는 굶을지언정 풀은 먹지 않는다는 신조와 생선은 고기라고 생각

하지 않는 입맛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남편은 정반대로 생선을 포함한 어

패류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생선 마니아로 극과 극의 입맛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남편이 모처럼 참게매운탕을 먹으러 가자는데 한번 정도는 양보하기로 했다. 크게 내

키진 않았지만 기꺼운 표정으로 따라 나섰다.

  광주에서 구례까지 가는 길에 여러 차례 비가 쏟아졌고, 장대비를 헤치고 도착한 곳은 섬진강변에 위치한 참게매운탕 집. 

구례구역을 지나 곡성으로 들어서니 섬진강변에 나란히 자리 잡은 식당들이 눈에 뜨인다. 모두 참게매운탕집들이다. 

우리가 찾아간 곳도 그 중 한 집이었다. 당연히 대표 메뉴를 골랐다. 은어튀김과 참게매운탕. 식구 수가 많지 않아 일단 작

은 사이즈로 주문했다. 식당 입구 수족관에서 현란한 춤사위로 우리를 반겼던 은어들이 잠시 후 바삭한 튀김옷으로 몸단장을 하

고 식탁 위에 누었다. 늦은 점심에 허기가 치민다. 급하게 은어튀김으로 손이 갔다. 한 입 베어 문 은어튀김의 통통한 속살은 고

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평소 맛보았던 튀김 요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었다.

은어튀김으로 입맛을 돋우고 나서 드디어 참게매운탕이 나왔다. 커다란 뚝

배기에 보글보글 끓여 나오는 매운탕을 보니 군침이 돈다. 시래기와 미나리 등 

각종 채소를 넣고 된장과 고추장을 살짝 풀어 들깨가루로 맛을 냈다. 마냥 진하

지만은 않았다. 매운탕 국물에도 절제된 맛이 있구나 싶다. 화학조미료로 길들

여진 입맛에 전해진 순수한 자연의 맛이라고나 할까? 게다가 뚝배기 가득 들

어있는 참게. 통통한 참게 알을 베어 무니 포근하고 구수함이 입안에 가득 고

인다. 오도독한 식감마저 느껴진다. 여덟 살 입 짧은 아들 녀석도 매운탕 국물

을 몇 숟가락 떠먹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흡족한 미소를 짓는다. 비 

내리는 섬진강을 바라보며 가족이 함께 먹었던 참게매운탕. 몸도 마음도 편

안해지는 잊을 수 없는 남도의 맛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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